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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석유 수급전망 예측능력 약화
산유국 및 석유수입국 통계자료 부실 … 2004년 인디아․중국수요 급증

세계에너지기구(IEA)가 석유 시장의 수급전망을 예측하는 자체 능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됐음을 시인했

다.

Dow Jones 보도에 따르면, IEA는 10월26일 연례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들어 IEA의 세계 

석유 수급전망 보고서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으며, 투명한 통계를 확보해 수급전망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예측 기관들처럼 IEA도 2004년 들어 석유 수요의 급증세와 원유 재고량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으

로써 뉴욕의 원유 가격이 배럴당 55달러까지 치솟았다.

IEA는 2003년 겨울철 후반에도 봄이 되면 석유 공급과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석유수출국기구

(OPEC)는 IEA의 전망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2월 고유가 속에서 산유량 감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IEA가 당초 예상했던 공급과잉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OPEC의 감산결정은 이후 이라크 상황 불

안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와 맞물려 최근까지 국제유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OPEC 26개 회원국의 에너지 이익을 대변하는 IEA는 10월에도 세계 석유 수요에 대한 예측을 9월보다 60만

배럴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석유 수요에 대한 예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클로드 만딜 IEA 사무총장은 “우리의 통계는 과거보다도 현실을 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실수가 

우리 통계의 완벽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IEA의 자체적인 시장분석 능력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유국 및 

석유 수입국들로부터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EA는 자체 예측능력이 약화된데는 일부 산유국 및 석유 소비국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종종 부실하고 일관

성을 결여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만딜 IEA 사무총장은 해당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명하

지는 않았다.

인디아와 중국은 2004년 석유 수요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국가로 꼽히고 있다.

IEA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로 국영 석유기업들이 수백개의 민간 기업들로 대체된 가운데 각국 정부가 각

종 자료수집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한 가지로 IEA는 신뢰할 수 있는 석유 생산 및 원유재고, 유전별 생산능력 모니터링 시

스템 설치를 위한 OPEC와 IEA,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의 국제 합동석유데이터이니셔티브(JODI)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성과는 예상보다 더디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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